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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별육상선수권광주 전남성과 풍성

진민섭이최근충북충주종합운동장에서열린제48회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남자일반부장대높

이뛰기결선에서5ｍ71을뛰어넘어한국신기록을세운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여수시청진민섭장대높이뛰기한국신

카타르도하세계선수권출전권획득

조선대모일환 400ｍ3년연속우승

전남체고김가경1500ｍ1위질주

광주와전남선수들이제48회전국종별육상경

기선수권에서풍성한수확을거뒀다.

광주는 조선대와 광주체고 주요 선수들이 우승

을 차지하거나 상위권에 랭크돼 전국체전 전망을

밝혔다.

지난6일막을내린이대회에서가장눈길을끈

선수는진민섭(27 여수시청).그는장대높이뛰기

한국신기록을달성하며 2019 카타르도하세계선

수권대회출전권을손에넣었다. 진민섭은지난 3

일 남자 일반부 장대높이뛰기 결선에서 5ｍ71을

날아올랐다.자신이2018년7월에세운5ｍ67을4

㎝경신한한국신기록이다.

진민섭은한국육상트랙필드종목에서최초로

올해도하세계선수권대회기준기록도통과했다.

세계선수권남자장대높이뛰기기준기록은 5ｍ71

이다. 진민섭은이날 5ｍ30을 1차 시기에서 넘었

고, 5ｍ50을3차시기에서성공했다.

전남체고김가경(17)은여자고등부 1500ｍ에

서4분42초88로우승했다.

모일환(조선대 2년)은 3년연속우승하며건재

를과시했다.그는지난 6일남자대학부 400m결

승에서46초66을기록, 1위로결승선을통과했다.

모일환은광주체고3학년때처음종별대회에참

가,남고부400m에서우승한뒤3년연속이대회

400m에서우승을차지했다. 조선대(김명하김중

석김효민한승완)는 400m 릴레이에서 3위를기

록했다.

김주환(조선대 4년)은세단뛰기에서 14m98을

기록, 은메달을획득했다.

남고부 창던지기에서 정진범(광주체고 1년)은

62m 48로정상을밟았고, 윤세진(광주체고 3년)

은여고부에서48m 34를기록, 2위를차지했다.

정소은(광주체고 3년)은 여고부 포환던지기에

서14m 57로우승했다.

광주시체육회관계자는 시즌을여는전국규모

대회에서 주요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했다며

철저한몸관리와훈련을바탕으로선수들이기량

을 유지한다면 전국체전에서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평가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조선대하키팀 전국대회3년연속정상

조선대학교하키팀이제19회대한하키협회장기

전국남녀하키대회에서 3년연속정상을밟았다.

조선대하키팀(사진)은최근대회남자대학부

에서한국체대를6-1로꺾고정상에올랐다. 조선

대는강력한공격력을바탕으로경기를압도,한국

체대를따돌렸다. <사진>

조선대는이대회에서 3연속우승트로피를들어

올렸고 올해 춘계대회에 이어 전국 대회 2관왕을

차지,전국최강전력을재확인했다.

김종이조선대감독은감독상을,김인태(4학년)

는최우수선수상을받았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조선대배구부전국대회첫우승…여자초등부치평초준우승

제74회전국종별선수권대회

조선대학교 배구부가 창단 후 처음으로 전국대

회우승을일궈냈다.

조선대는최근충북제천제일고에서열린제74

회종별선수권대회남자대학부결승리그 2차전에

서 세트 스코어 3-0(25-18, 25-22, 25-21)으로

성균관대를제압했다.

이로써조선대는 3팀이겨루는결승리그에서 2

승을챙기면서정상을차지했다. 조선대의전국대

회우승은창단이래처음이다.

이번종별대회남자대학부는성균관대와호남

대, 조선대가리그방식으로경기를치뤄최다승

을한팀이우승을차지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조선대는 앞서 호남대학교를 3-0으로 제압했

다.

성균관대와경기에서조선대는공격 3인방인정

래훈(22득점)과 이태봉(21득점), 박종안(14득

점)이고비때마다공격을성공시키며완승을거뒀

다.

주장이태봉은전후위에서전방위활약,승리를

견인했다. 정래훈(4년)도 팀내최다득점을올렸

다.

이태봉은최우수선수에선정됐고유재안은세터

상, 김성진은 리베로상을 받았다. 박성필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을수상했다.

한편,광주치평초등학교는앞서열린여자초등

부결승에서세트스코어 1-2로경남유영초에패

해준우승을차지했다.

치평초는첫세트를 25-23으로따냈으나 2세트

(18-25)와3세트(4-15)를연달아잃었다.치평초

는지난 4월열린재능기에이어2개대회연속우

승을노렸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김영수프로당구협회초대총재취임

글로벌투어지향

당구한류만들것

프로당구협회(PBA)초대총재로취임한김영

수(77 사진)전문화체육부장관은 대한민국최

초의글로벌투어 PBA투어를기반으로 당구

한류 문화를만들겠다며포부를밝혔다.

PBA는 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PBA출범식과김영수총재취임식을열고프로

당구시대의출범을알렸다.

이날취임한김총재는PBA투어를통해당구

선수들이 직업인으로서, 또한 당당한 프로 선수

로활약할수있는기틀을만들겠다고선언했다.

이어PBA투어를통한일자리창출과함께현재

의 당구 산업 시장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약속

했다.

김 총재는 또한 당구 한류를 만들겠다고 했

다.

그는 글로벌투어를지향하는PBA투어는당

구의중심지를유럽에서대한민국으로옮겨놓을

것이라며 그래서 전 세계 당구 꿈나무들이

PBA투어무대를선망하는시대를열겠다고강

조했다.

PBA대회는오는 6월첫대회를시작으로내

년 2월까지열린다.

PBA는 2019-2020시즌 8개의 1부투어, 10개

의 2부 투어, 8개의 LPBA 투어 일정을 발표했

다.

PBA 1부투어는총상금 2억5000만원,우승상

금 1억원의 7개정규투어와상위 32강만출전해

총상금4억원에우승상금3억원을놓고펼치는파

이널대회로구성된다.

1부 21억5000만원, 2부 4억원, LPBA 2억

5000만원으로 2019-2020시즌총상금은 28억원

규모다. /연합뉴스


